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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6. 9. 20.(일) 11:00

2026. 9. 21.(월) 조간
배포 2026. 9. 18.(금) 16:00

농식품부, 여름철 폭염, 우박 등 피해농가에 
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

 - 7~8월 폭염·가뭄 및 8월 31일 경북지역 우박·강풍 피해 15,000여 농가에 
재해복구비 305억여 원 지급 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지난 7~8월 폭염·가뭄

(이하 ‘폭염·가뭄 피해’)과 8월 31일 우박·강풍 피해(이하 ‘우박·강풍 피해’)를 

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  폭염·가뭄 피해로 인삼, 단감, 배, 대파 등 전국의 농작물 5,887.8ha에서 

잎마름, 과실 햇볕 데임(일소)·갈라짐(열과)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

8월 31일에는 경북 안동·예천·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

296.4ha에서 수확기를 앞둔 사과 등 과수 작물에서 낙과·과실 손상 등의 

피해가 발생하였다.

  이에 따라, 농식품부는 각 재해별로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

복구비(14,689농가, 30,493백만 원)를 산정하고 2026년 9월 18일 

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.

    * 재해별 피해조사 기간 및 재해복구비: (폭염·가뭄 피해) 8. 24.~9. 14., 14,101농가 

29,458백만 원 / (우박·강풍 피해) 8. 31.~9. 11., 588농가 1,035백만 원



- 2 -

 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농가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영농재개를 

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추석 명절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, 

재해복구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

(피해율 30% 1년, 50% 이상 2년)하고,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

필요한 경우 금리 1.8%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.

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“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, 우박 등 

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

되기를 바란다”라며, “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

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

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팀  장 최종순 (044-201-2871)

농업재해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(044-201-2872)


